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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 

비교 및 정서지능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이 영 한 유 미 현

청명중학교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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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을 비교하고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시 중학

교 과학영재 학생 150명, 일반학생 130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 총점 및 리더십 하위요인별 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

생보다는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2개 하위영역에

서, 일반학생은 1개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정서지능 총점과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정서의 사고촉진 능

력’과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
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 일반학생 모두 1개 하위영역에서 여학

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학영재 학생의 정

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 과학영재 학생, 일반학생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초로 영재에 대한 언급은 ‘영재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먼(Terman, 1925)이 Stanford- 
Binet 지능검사의 상위 1%에 해당되는 IQ 135 이상 학생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영재라

고 정의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Gardner(1983)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라고 창의성 개념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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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이 인간관계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어 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지적 능력과 정서지능을 언급하였다. 세계적으로 

영재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Renzulli(1978)는 사회적 유용한 준거로 자신의 영역

에서 창의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심리적 특성 즉, 평균이상

의 지능과 창의성, 과제집착력의 상호작용을 ‘영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영재성

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의 영재성(giftedness)은 인간의 마음과 행

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과학인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인간의 지능, 창의성, 상위인지, 학습양식 등과 같은 인지능력과 정신

과정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능력이다. 둘째, 동기,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인간의 

정의적(affective) 특성이다. 셋째, 대인관계와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social) 특성이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이미 1972년 제시된 미 교육부의 영재의 개념에는 6가지 요소 중 사회적 특성인 리더십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국에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는 영재의 

정의적, 사회적 특성으로 리더십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박성익 외, 2003). 최근에 

이르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학생들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영재 교육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리더십 특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고 보고한 바 있다(Besty, 1996; Black, 1984; Chauvin & Karnes, 1983; Plowman, 1981). 일
반적으로 영재의 인지적 특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정의적 ․ 사회적 특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으로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는 실정이다.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

도록 정서지능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여상인, 백은주, 2007; Dearborn, 2002; Gabriel & Griffiths, 2002; Goleman, 1995; 
Milgram & Milgram, 1976). 그러기에 최근의 영재교육에서는 영재의 정서 함양, 도덕성 함

양,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등 영재의 수월성 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리더십 교육, 정서 

교육이 영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목적도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우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영재가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재능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들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의 계발과 함께 충분한 교육과 훈

련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isk와 Rosselli(1987)에 의하면 리더십 기술

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교육과 훈련에 의해 계발되

어질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집단 환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현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 능력을 청소년 시기에 계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유능한 리더를 양성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김금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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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과 아동 대상 리더십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나 교육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영욱, 2004; 노영희, 2003).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영재의 리더십 기초

연구사업 2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영재 리더

십에 대한 인식 조사와 성인리더의 특성조사를 통해 영재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김미숙, 전미란, 2005). 2차년도인 2006년 연구에서는 리더십 개념을 구조화하여 

이를 측정해주는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리더십 검사도구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

재 리더십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영재의 리더십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김
미숙 외, 2006). 

한편, 리더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내

부에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을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정서지능을 기질적 성향으로 보면서 20개의 정서적 역량으로 표현하

였으며 정서적 역량 요소의 하나로 리더십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전통적 지능지수

(IQ)와는 달리 정서적 지능은 성인기에도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정서적 지능

은 사회적 지능이나 실천지능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리더십은 정서적 지

능에서 내포하고 있는 자기의식, 관리, 동기, 사회성, 자기통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 지능이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평생에 걸쳐 정서적 지능 계발을 리더십 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면 

효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김경아, 
2004; 김정일, 2003). 

지난 몇 년 동안, 지능 연구자는 전통적인 지능 검사로 측정된 정신 능력보다 폭 넓은 개

념과 지능의 다양한 측면 또는 영역(Gardner, 1983, 1993, 1999; Guilford, 1967; Sternberg, 
1985)을 지능으로 인식해왔다. 리더십 연구에 보다 넓은 의미의 지능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

한 것도 최근 몇 년의 일이다. 아마도 Goleman의 정서지능(1995) 책 성공이 도화선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IQ에 대조적인 용어로 정서지능(EI) 또는 EQ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Cooper & Sawaff, 1997; Ryback, 1997; Goleman, 1998; Weisinger, 1998; Feldman, 1999) 정
서지능과 리더십 사이의 관계, 즉 효과적인 리더십이 정서지능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지, 그
리고 정서지능이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Chan, 2007).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더십과 정서지능을 관련시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영이나 

군대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서지능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다. 교육 분야

에서 정서지능과 리더십을 관련시킨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정서지능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선옥, 
2012; 김지선, 유미현, 윤여홍, 2012).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비교한 김경아(2004)의 연구에서는 영재학생이 일반아에 비해 목표달성능력,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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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통솔력, 인간관계능력, 목적의식 등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다른 점수보다 인간관계능력이 낮았는데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마음가짐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서지능 면에서는 영재아와 일반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중 ․ 고등학생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임선영(2007)에 의하면 정서지능 전

체, 리더십 특성 전체 그리고 정서지능과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이 학습능력과 자기이해 기술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정서조절과 리더십생활기술 전체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학업성취도 및 정서지능을 연구한 황미영(2009)에 의하면 초등 고학년 아

동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4학년 아동들의 리더십이 5, 6학년 아동의 리더십보다 더 높은 결

과를 가져왔으며,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리더십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은 학업성취도 전체 및 하위요인 대부분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 요인을 제외한 정서지능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

적 상관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리더십 특성을 개인이 가진 별도의 영역으로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들

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의 계발과 함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발되어야 할 능력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김경아, 2004).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은 리더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

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리더십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축적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황미영, 2009).
청소년기에는 영재학생이나 일반학생 모두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정서지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숨어있는 리더십 잠재력을 찾아내고 계발시키는 일이 나아가 청소

년들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확립하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성취감과 자아효능감을 

기를 수 있다.
한편, 학생의 여러 가지 배경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인 성별에 리더십과 정서지능과 관

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차이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

들(Miller, 1991; Dormody & Seeevers, 1994; 김미숙, 조석희, 진석언, 2005; 조혜연, 2006), 
남학생의 리더십이 높다는 연구(최창욱, 2001; 윤경미와 김정섭, 2008), 남녀 간에 리더십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Miller & Bowen, 1993; 이은경, 2004)이 각각 보고되고 있다. 영재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들도(민재식, 2011; 김지선 외, 2012; 김선옥, 2012) 성별에 따른 정

서지능 결과를 약간씩 상이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의 성별에 따라 리더십과 정서

지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학생의 리더십개발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환경에 비해서 지나치

게 인지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된 중학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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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배경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

서지능이 리더십 특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정서지능의 어떤 요인이 리더십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영재학

생의 발달 가능성과 잠재력이 장래에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또, 과학영재 학

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는가? 또, 과학영재 학생

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상관관계

가 있는가?
넷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 총점, 개인내 특성 및 개인간 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리더십의 정의와 구성요인

Hollingworth(1942)는 영재아들에게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

서 사회 정의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 정의적 측면의 능력은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리더십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리더십은 매우 다양한 학자에 의해 여러 가

지로 정의되어 왔다. 
Manske(1987)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적을 향해 매진하도록 하고, 자

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성품이라고 정의하였고, Gallagher(1985)는 리더십은 결국 타인

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김미숙 외(2005)는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리더십을 영재성의 한 영역으로 보고 평가하고자 시도한 예는 Renzulli 외(1976)에 의한 

영재행동특성 척도(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 
Revised) 중 포함된 리더십 행동특성 검사를 들 수 있다. 해당 검사지는 재능의 한 영역으로

서의 리더십 영역에서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을 판별해내려는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박성익 외,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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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2005년 연구 자료에서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100개의 

국내외 문헌을 찾아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리더십 구성요소를 약 20가지로 범주화하였다(김
미숙, 전미란, 2005). 이후 이루어진 후속 연구(김미숙 외, 2006)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리

더십을 ‘개인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 내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

나는 개인 간 특성으로 구성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과 추진, 새로움에 대한 도

전정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정직과 신의, 과제책임감 등의 내재적 요소

와 원만하고 영향력 있는 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의 외

현적 요소로서 이들 요소가 개인 삶의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

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정의하였다(김미숙 외, 2006). 각 하위요인들

의 개념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리더십 특성요인과 개념적 정의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

개념적 정의

개인내
특성

(내재적 
요소)

비전과
추진력

비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세우고 계획하여 행동함

자신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성취 가능성에 대해 믿음

추진력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밀고 나가는 능력

자기
관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시간과 금전 등의 자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기 계발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함

도전
정신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궁금해 함

모험심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나 일을 시도하고자 함

의사
결정력

상황
판단

문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 판단하여 해결함

공정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평하게 일을 처리함

의로움
정직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옳은 일을 실천함

신의 타인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

과제
책임감

성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

책임감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지고자 함

개인간
특성

(외현적 
요소)

대인
관계와 
조직
능력

대인
관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인기와 유머감각이 있음

의사
표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조직
관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함

카리
스마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함

타인과 
공동체 
배려

타인
배려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며,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함

사회
헌신

자신의 능력, 물질, 시간 등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함

팀워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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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지능의 정의와 구성요소

Goleman(1995)은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껏

해야 20%이고 나머지 80%는 다른 요소에 기인하며, 잘 개발된 정서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은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과 효과성이 높다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서와 지능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0)의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들

은 학업 성취나 직장에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정서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변별하며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유도하는 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정서지능을 일종의 사회지능이라고 보았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

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잘 활용하

는 능력이다(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

(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능(intelligence)은 정신기능의 인지적 

측면으로 학습, 기억, 추론, 판단 또는 적응을 포함하는 인지적인 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정서(emotion)는 정신기능의 정의적 측면으로 정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정서를 지능의 개념으로 설명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런 논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Gardner가 제시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을 통해 더

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Gardner(1993)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대
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등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대인지능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대내지능이 정서지능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Goleman(1995)은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개념을 다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는

데 그 요소는 자신의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조절, 자신을 동기화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공

감, 대인관계 다루기이다. 그러나 Mayer와 Salovey(1997)는 Goleman(1995)의 정서지능의 요

소 속에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정서에 대한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서지능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서지

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는 표현능력, 사고를 촉진하는 정서에 접근하거나 정서

를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지능이 일반지

능과 사회지능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문용린(1999)은 Mayer와 Salovey(1997)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4개 영역에 우리나라의 정

서에 입각하여 감정이입 영역을 추가하였다.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

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영역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정서인식 및 표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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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 묻는 영역이

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

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

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학교생활

이나 친구관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2) 감정이입능력: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봄으로써 타인이 느

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역이다. 즉,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3)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

검해 보는 영역으로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는 데에,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정서를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이다.
4)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토대로 과제수행

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으로 과제수

행이나 문제해결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지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영역

이다. 자신과 남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생

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고, 추리, 창의적 과제 등에 정서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와 남의 기분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능력이다.
5) 정서조절능력: 인식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좌절을 느

끼거나 불쾌한 감정 상태에 있는 타인의 기분을 전환시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능력

이 있는지, 또한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 데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영역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1~2학년으로 A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 소속 50명, S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소속 10명, S시교육청 지역공동영재학급 3개 

학교 소속 90명 총 150명이다. 일반학생은 동일한 경기도 지역 중학교 1학년 65명, 2학년 65
명 총 1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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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의 구성

변인 과학영재 일반학생 합계(명) 백분율(%)

성별
남  78  65 143 52.4
여  68  62 130 47.6

학년
중1  98  63 161 59.0
중2  48  64 112 41.0

합계 146 127 273 100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은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별과정을 통하여 선발이 이루어진

다. 1단계에서는 영역별 우수성 입증자료,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에 의거하여 선정 심사위

원회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통해 지적 능력, 사고력, 창의력, 문
제해결력을 측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이 되고 3단계에서는 구술형, 수행형 등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 대학부설 영재교육

원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육청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자로서 담당교

사의 관찰, 추천 방식에 의해 합격한 학생이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모두 

한 가지로 답하거나 일부에만 답하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

지 6부를 제외하고 영재학생 146부, 일반학생 127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

되었다. 

2. 검사 도구

가. 리더십 특성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수준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김미숙 외, 2006)
의 KEDI 리더십 특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전 한국교육개발원(2003)이 개발

한 ‘지도력 진단도구’를 보완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요소로서의 리더십 개념을 구조화하여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검사도구로 보급하고자 제작되었다. KEDI 리더십 특성 검사는 1
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으로 분류하며 최종적으로 총 19요인 75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

도 검사도구이다. 이 중에서 본 검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문항구성은 3차 요인을 분석하여 

비슷한 문구로 이루어진 문항의 경우 중복성을 피하고 중학교 학생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문항을 제외시킨 후 3차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를 2차 요인에 포함시켜 

총 9개의 하위영역으로 재편성하였다. 그 결과 1차 요인 개인내 특성에 대하여 6개의 하위

요인(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능력,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의로움, 과제책임감)이 각각 6문
항씩 구성되었으며, 개인간 특성에 대하여 3개의 하위요인(대인관계능력, 조직관리능력, 타
인과 공동체 배려)이 각각 6문항씩 구성되어 총 9개의 하위요인별 54문항으로 설문지를 제

작하였다. 본 검사에 사용된 리더십 하위요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649~.841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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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 도구는 Mayer와 Salovey(1997)가 초기 정서지

능 3모형을 수정하여 제작한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

이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 제작한 표준 검사지인 청소년용 EQ 진단검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지 하위요인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

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으로 5개의 하위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체크하는 형식이며 부정적으로 기술된 문항의 점수는 역

채점을 하는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하위요인별 내적신뢰

도(Cronbach's α)는 .605~.753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24로 나

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별 점수를 합산하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

생의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집단, 성별,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알

아보고자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가.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비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리더십 특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리더십 특성의 평균과 표준

편차,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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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비교

영역
과학영재(N=146) 일반학생(N=127)

t p
M SD M SD

비전과 자신감 3.80 0.69  3.33 0.70  5.572 .000***

자기관리능력 3.55 0.70  3.04 0.66  6.166 .000***

도전정신 3.80 0.66  3.43 0.65  4.649 .000***

의사결정력 3.71 0.64  3.31 0.58  5.413 .000***

의로움 3.95 0.64  3.69 0.55  3.651 .000***

과제책임감 3.89 0.63  3.43 0.58  6.259 .000***

개인내 특성 3.78 0.55 3.37 0.49 6.493 .000***

대인관계능력 3.74 0.61  3.31 0.62  5.793 .000***

조직관리능력 3.73 0.88  3.20 0.66  5.551 .000***

타인과 공동체배려 3.90 0.61  3.58 0.54  4.566 .000***

개인간 특성 3.79 0.60 3.36 0.53 6.182 .000***

리더십특성 총점 3.79 0.54 3.37 0.47 6.778 .000***

***p<.001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의 리더십특성 

전체 평균(3.79)은 일반 학생(3.37)에 비해 0.42점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t=6.778, p<.001).
리더십 특성 하위영역에는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리더십 특성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은 9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리더십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

하다는 인식이나 사회에 대한 헌신, 배려, 책임감 등에서 높지 않다는 일부 편향된 선입견으로부

터 벗어나 영재의 정서적 특성에 애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더십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영재학생의 리더십 수준을 진단한 김미숙 

외(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영재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수준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리더십 총합’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모든 리더

십 요인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미현, 전미란, 홍훈기

(2007)의 연구에서 과학영재의 리더십 점수가 일반학생들의 리더십 점수보다 높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 김경아(2004)의 초등학교 영재아와 일반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에서도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리더십이 더 높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등 영재아의 경

우는 목적 의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인간 관계능력이 가장 낮았는데 반해 중학

교 영재학생은 비전과 자신감,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 다른 항목보다 더 높은 점수

가 나온 점에서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라나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변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발달시켜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선애(2011)의 중학생 영재와 일반학생, 반장학생 

및 반장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창의적 인성 관계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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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과학영재

t p

일반학생

t p
남

(N=98)
여

(N=48)
남

(N=65)
여

(N=62)
M

(SD)
M

(SD)
M

(SD)
M

(SD)

비전과 자신감
3.83 

(0.71)
3.74 

(0.63) 0.732 0.465 3.34 
(0.67)

3.32 
(0.73) 0.211 0.833

자기관리능력
3.54 

(0.71)
3.58 

(0.66) -0.387 0.699 3.07 
(0.64)

3.01 
(0.68) 0.522 0.603

도전정신
3.81 

(0.69)
3.77 

(0.62) 0.389 0.698 3.46 
(0.63)

3.39 
(0.67) 0.645 0.520

의사결정력
3.70 

(0.65)
3.73 

(0.62) -0.268 0.789 3.35 
(0.55)

3.27 
(0.61) 0.751 0.454

의로움
3.88 

(0.67)
4.11 

(0.55) -2.046 0.043* 3.60 
(0.60)

3.78 
(0.53) -1.895 0.060

두 집단 모두 의로움과 도전 정신,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으며 과제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조직관리 능력의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

난 점은 김미숙 외(2006), 이선애(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과제책임감과 대인관계능력, 조직관리 능력이 우수하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나.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 비교

리더십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차이에 대

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의 전체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생의 경우는 의로움(t=-2.046, p<.05), 타인과 공동체 배려

(t=-2.064, p<.05)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의 경우

는 타인과 공동체 배려(t=-2.357, p<.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영재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의로움, 과제책임감, 타인과 공동체 배려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 과제 책임감의 

순으로 나타나서 큰 상이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영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비전과 자신

감(3.83점), 도전정신(3.81점)에서만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평

균 점수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반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비전과 자신감(3.34점), 자기관

리능력(3.07점), 도전정신(3.46점), 의사결정력(3.35점), 대인관계능력(3.31점), 조직관리능력

(3.23점)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표 5>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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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감
3.87 

(0.66)
3.94 

(0.56) -0.698 0.486 3.40 
(0.59)

3.47 
(0.58) -0.625 0.533

대인관계능력
3.73 

(0.63)
3.75 

(0.56) -0.207 0.836 3.31 
(0.53)

3.30 
(0.66) 0.082 0.935

조직관리능력
3.71 

(0.97)
3.77 

(0.67) -0.352 0.725 3.23 
(0.53)

3.17 
(0.78) 0.517 0.606

타인과 
공동체배려

3.83 
(0.64)

4.05 
(0.53) -2.064 0.041* 3.47 

(0.55)
3.70 

(0.51) -2.357 0.020*

리더십 총점
3.77 

(0.56)
3.83 

(0.48) -0.642 0.522 3.36 
(0.45)

3.38 
(0.49) -0.309 0.758

*p<.05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영재와 평재의 수학과학 창의성과 리더십 차이를 분석

한 김미숙 외(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더십의 하위요인들 

중 의사표현능력, 갈등조정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영(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

학년 아동의 리더십에 있어서 여아의 리더십이 남아의 리더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의로움 요인과 타인과 공동체 배려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성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황미영(2009)의 논의와 같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시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빨라서 좀 더 성숙한 상

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은 여학생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가.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에는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정서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하위영역
과학영재(N=146) 일반학생(N=127)

t p
M SD M SD

정서인식 표현 3.40 0.57  3.31 0.51  1.349 .178
감정이입 3.38 0.56  3.29 0.51  1.339 .182

정서의 사고촉진 3.72 0.52  3.38 0.56  5.314 .000***

정서지식의 활용 3.68 0.52  3.51 0.49  2.843 .005**

정서의 조절 3.04 0.47  3.01 0.48  0.640 .522
정서지능 총점 3.45 0.34  3.30 0.34  3.575 .00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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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과학영재

t p

일반학생

t p
남

(N=98)
여

(N=48)
남

(N=65)
여

(N=62)
M

(SD)
M

(SD)
M

(SD)
M

(SD)

정서인식 및 표현
3.38

(0.58) 
3.46

(0.56) -0.774 0.440 3.28 
(0.50)

3.35 
(0.53) -0.791 0.431

감정이입
3.30 

(0.58)
3.53 

(0.49) -2.289 0.024* 3.23 
(0.49)

3.35 
(0.52) -1.356 0.178

정서의 사고촉진
3.72 

(0.54)
3.72 

(0.48) 0.006 0.995 3.36 
(0.52)

3.40 
(0.60) -0.438 0.662

정서지식의 활용
3.65 

(0.53)
3.76 

(0.48) -1.193 0.235 3.39 
(0.46)

3.63 
(0.49) -2.793 0.006**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평균은 일반학생보다 0.15점 가량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575, p<.001).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영재학

생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의 평균이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t=5.314, p<.001)과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t=2.843, p<.001)에서 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이(M=3.72, SD=0.52)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M=3.51, SD=0.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의 조절 능력은 영재학생(M=3.04, SD=0.47)
과 일반학생(M=3.01, SD=0.48) 모두에게서 가장 낮은 하위영역이었다.

이는 김지선 외(2012)의 연구에서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중 가장 평균값이 높은 항목

이 정서조절(M=3.34)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김경아(2004)의 초등 영

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초등 영재학생과 중학교 영재학생의 정서적 성장 요인이 다르게 작

용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반면 민재식(2011)의 중학교 3학년 과학영재의 정서지능과 스트

레스 방식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에서, 일반학생

은 정서의 활용 능력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정서인식 및 표현과 감정이입 능

력은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정서지능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학년에 따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불일치하

는 결과이다. 즉 중학교 시기가 정서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학년에 따라서 정서지능

의 차이가 큼을 시사한다.

나.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비교

정서지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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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조절
3.04 

(0.46)
3.04 

(0.49) 0.068 0.946 3.08 
(0.39)

2.93 
(0.56) 1.659 0.100

정서지능 총점
3.42 

(0.36)
3.50 

(0.29) -1.363 0.175 3.27 
(0.33)

3.33
(0.35) -1.098 0.274

리더십
정서지능 

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
능력

도전정신
의사
결정력

의로움
과제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조직관리
능력

타인배려
리더십
총점

정서
인식

0.526*** 0.595*** 0.485*** 0.626*** 0.440*** 0.547*** 0.553*** 0.403*** 0.518*** 0.648***

감정
이입

0.394*** 0.448*** 0.370*** 0.370*** 0.471*** 0.487*** 0.375*** 0.328*** 0.587*** 0.528***

정서
사고

0.460*** 0.576*** 0.361*** 0.542*** 0.419*** 0.585*** 0.513*** 0.374*** 0.464*** 0.593***

*p <.05, **p <.01

영재학생은 감정이입 능력(t =-2.289, 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t =-2.793, p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영재학생의 경우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일반학생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민재식(2011)의 연구에서 일반학생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사실로부터 일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정서를 

생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면이 조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학생이나 일반학생의 경우 ‘정서 조절 능력’이 가장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정서조절능력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달리 단일한 수준에서 정서지

능 구성요소와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정된 정서지능 모형에서는 가장 상위의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능력이 선행됨으로써 갖추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둘째는 중학생 시기에 호르몬 영향, 가치관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 등 청소년기의 신체

적·정의적 특성도 큰 역할을 하지만 영재학생의 특별한 정의적 특성에 해당하는 과흥분성이

나 민감성의 영향으로 일반학생보다 효과적인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3.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가.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

여 각 집단 내에서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영재학생 집단에서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영재학생의 리더십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분석



영재교육연구 제 22 권 제 4 호

958

정서
지식

0.411*** 0.475*** 0.379*** 0.475*** 0.307*** 0.453*** 0.439*** 0.301*** 0.451*** 0.509***

정서
조절

0.084 0.056 0.124 -0.073 0.106 0.086 -0.003 -0.011 0.167* 0.072***

정서지능
총점

0.601*** 0.690*** 0.549*** 0.628*** 0.559*** 0.691*** 0.604*** 0.451*** 0.699*** 0.754***

*p <.05, ***p <.001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분석 결과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은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0.754, p <.001).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보면 정

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비전과 자신감(r =0.526, p <.001), 자기관

리능력(r =0.595, p <.001), 도전정신(r =0.485, p <.001), 의사결정력(r =0.626, p <.001), 대인관계

능력(r =0.553, p <.001)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특히,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과 의사결정력간의 상관계수는 전체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 =0.626, p <.001). 
이는 김경아(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이 리더십 특성의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낮은 상관계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리더십 특성과 많은 영역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의 감정이입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의로움(r =0.471, p <.001)과 타인과 공동체 배

려(r =0.587, p<.001)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

게 이해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

는 마음과 정직, 신의를 중요시 여기는 의로움이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지능의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은 리더십 특성의 과제 책임감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r =0.585, p <.001). 이는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며 사고의 우선순

위를 정하면서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하고 책임

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은 리더십 특성에서 타인과 공동체 배려에서만 낮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r =0.167,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나, 다른 리더십 특성의 

하위영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관계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

아(2004)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초등 영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 조절 

능력이 오히려 모든 다른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보다 리더십 특성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

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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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보면 중학교 영재학생은 정서를 생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요즘의 청소년들이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자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거나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과도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서지능 전체와 리더십 특성 전체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타인과 공동체 배려

(r =0.699, p <.001), 과제 책임감(r =0.691, p <.001), 자기관리 능력(r =0.690, p <.001), 의사결

정력(r =0.628, p <.001), 대인관계능력(r =0.604, p <.0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은혜(2002)가 대인 관계 기술이 뛰어난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쉽게 

알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알며 타인의 감정이나 동기, 관심에 대해 쉽

게 통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나. 과학영재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R2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64 0.255 　 0.642 0.522

55.132*** 0.610 0.420
정서인식 0.362 0.059 0.387 6.176 0.000***

정서지식 0.246 0.068 0.237 3.635 0.000***

감정이입 0.261 0.056 0.274 4.675 0.000***

정서사고 0.163 0.075 0.158 2.177 0.031*

*p <.05, ***p <.001

분석 결과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은 정서지능 요인 중 정서조절 요인을 제외한 4개의 하

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리더십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 4개의 요인의 설명력은 리더십 특성 전체에 대해 R2= 
0.610(F =55.132, p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설명력이 42.0%로 다른 요인의 설명력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조절은 리

더십에 대해 아무런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리더십 특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387)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74),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237),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리더십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정

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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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

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키워질수록 리더십 특성에서 대인관계 능력,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와 같은 

타인과 더불어 사고하고 행동하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리더십 특성의 1차 요인인 개인내 특성과 개인 간 특성별로 종속변

인의 변수를 달리하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표 10>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 요인이 개인간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R2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48 0.267 　 0.554 0.580

50.784*** 0.590 0.415
정서인식 0.374 0.061 0.391 6.089 0.000***

정서사고 0.174 0.078 0.166 2.226 0.028*

감정이입 0.245 0.059 0.251 4.179 0.000***

정서지식 0.241 0.071 0.227 3.396 0.001**

*p <.05, **p <.01, ***p <.001

<표 10>의 결과와 같이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들은 개인간 리더십 특성의 전

체 분산 중 59.0%를 설명하고 있다. F값은 50.784이며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이므로 이 모형은 개인 간 리더십 특성의 분산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

지식의 활용 능력이 각각 1점 높아짐에 따라 개인 간 리더십 특성은 평균 .374점, .174점, 
.245점, .241점씩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간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391)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51), 정
서지식의 활용 능력(.227), 정서사고의 촉진 능력(.1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 요인이 개인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R2변화량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275 0.331 　 0.830  0.408

40.700*** 0.462 0.310
정서인식 0.372 0.073 0.353 5.080  0.000***

감정이입 0.317 0.072 0.296 4.430  0.000***

정서지식 0.321 0.076 0.275 4.209  0.000***

***p<.001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들은 개인내 리더십 특성의 전체 분산 중 

46.2%을 설명하고 있다. F값은 40.700이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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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므로 이 모형은 개인내 리더십 특성의 분산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이 각각 1점 높아짐에 

따라 개인내 리더십 특성은 평균 .372점, .317점, .321점씩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

다. 한편, 개인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예측변수는 정서의 인식 및 표현

(.353)이며, 그 다음은 감정이입 능력(.296),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27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정서지능 요인별 척도에 영향을 더 받는 리더십 특성의 변수는 개인 간 특성에 해당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

아보고,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및 영향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총 리더십 특성과 리더십 하위요인별 특성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각 집단 간의 리더십 특성 1차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집단 내에서 개인내 특성과 개인 간 특성의 1차 요인에 따른 평균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별로 리더십 특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통적으로는 영재학

생과 일반학생 모두 의로움과 타인과 공동체 배려 하위요인이 1, 2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리더십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 >.05).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의로움, 타인과 공동체 배려 영역

에서, 일반학생은 타인과 공동체 배려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 <.05). 
둘째,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정서지능 총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정서지능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과 정서 지식의 활용 능력

에서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평균이 일반학생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에서,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들은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학생의 

경우는 과제 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과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 조절 능력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학생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보다 자

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서

지능을 비교한 결과 정서지능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감정이입 영역에서, 일반학생은 정서지식의 활용 영



영재교육연구 제 22 권 제 4 호

962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셋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보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리

더십 특성의 비전과 자신감, 자기관리능력,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대인관계능력에서 가장 높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서인식 및 표

현 능력과 의사결정력 간의 상관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전체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과학영재 학생의 정서지능이 리더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영재학생의 정

서지능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나타난 종속변수인 리더십 특성이 전체 분산 중 

61.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설명력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

과 정서지능에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가장 큰 

예측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영재학생의 리더십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영재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지능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정서 발달을 도

울 수 있는 각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하며 상담 활동을 병행하여 영재학생의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인 검사도구로 

얻어진 것이므로 리더십 특성과 정서지능이 영재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

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서적 신장과 리더십 프로그램의 지

속적인 적용을 통해 사전,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나 면담활동, 담당 교사들의 관

찰, 일화 등을 통해 해당 변인들에 대한 보다 더 종합적인 측정 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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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in Middle School Age and Emotional 

Intelligence's Effects on Leadership Characteristics

Young-Han Lee

Chungmyoung Middle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intelligence's effects on leadership characteristics.  For this 

study, 150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130 general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score 

of leadership characteristic and sub-domains  of leadership characteristi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 of the gifted studen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 it showed that the 

score of girl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ys in some sub-domain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Second, the total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domains of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inking-acceleration ability by emotion’ and ‘ability of utilizing 

emotional knowledge’.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 it showed that the score of girl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ys in some sub-domain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Third, it prove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adership characteristic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Forth, the gifted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ed leadership characteristic significantly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ey Words: Scientif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General students, Leadership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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